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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11.(금) 09:00 배포 일시 2022. 2. 11.(금) 09: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3231)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 사무관 장규택 (044-203-3234)

광고업계에서 활동할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키운다
- 2. 11.~21. 정규교육 4개월 과정 수강생 48명 모집, 특별교육 3개 과정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 이하 코바코)와 함께 디지털 매체에 특화된 광고 제작 능력을 갖춘 

인재가 광고업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를 양성한다.

  이번 사업은 정규교육 1개 과정, 특별교육 3개 과정, 광고 제작 공모전

으로 구성했다. 정규교육은 광고 기획부터 촬영, 편집, 제작까지 광고의 

전 과정을 배우는 실습 중심의 통합(원스톱) 교육으로서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총 4개월간 진행하며, 광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와 높은 사양의 촬영 및 

편집 장비를 갖춘 교육시설을 제공한다. 수강생은 2월 11일(금)부터 21일

(월)까지 48명을 모집한다.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은 코바코 광고교육원 

누리집(edu.koba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교육 과정 실전 프로젝트반은 5월에, 지역 인재반·중급반은 6월부터 수강생 모집

  특히 올해는 예비 광고인의 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해 특별교육 과정으로 

실전 프로젝트반과 지역 인재반, 중급반을 신설했다. ▲ 광고 제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실전 프로젝트반은 광고제작 수요가 있는 중소상공인 

광고주를 발굴해 수강생과 광고주를 연계(비즈매칭)하고, 광고기획, 제작, 

납품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강생이 만든 광고영상은 

광고주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5월에 수강생을 모집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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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인재반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 

광고인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다만, 이론과 

편집 강의는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고, 촬영 강의는 지역 시청자

미디어센터(부산, 대전)를 활용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 중급반은 

정규교육 수료생 등 광고 제작 관련 기초 지식을 갖춘 예비 광고인들의 

제작역량을 강화하는 심화 교육과정이다. 지역 인재반과 중급반은 6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해 7월에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12월에 광고 제작 공모전 개최, 광고주에게 양질의 광고콘텐츠 제공

  12월에는 교육 수료생들이 광고주의 상품과 서비스를 주제로 실력을 

겨루는 ‘광고 제작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우수한 광고콘텐츠들은 광고주들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에는 정규과정 교육 수료생 79명을 배출

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7개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 11편을 제작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라며, “올해는 지난 2년간의 교육 운영 

경험과 수강생, 강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고도화하는 등 예비 

광고인들의 광고업계 진출과 시장 안착을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1인 

광고창작자로서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싶은 예비 광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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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수강생 모집 포스터


